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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외모 가꾸기는 개인의 자존감과 행복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무분

별한 외모집착에 의한 과도한 성형은 오히려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

다. 본 연구는 사회적 성공욕구와 대상화된 신체의식이 성형의도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탐색하였다. 특히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 대해서도 대상화 이론을 바

탕으로 성공욕구 및 대상화된 신체의식과 성형의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려 하였

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 30대 남녀 246명의 성공욕구, 대상화된 신체의

식 그리고 성형의도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SPSS 18.0을 사용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성공욕구와 성형의도의 관계에서 

대상화된 신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성공욕구와 성형의도

의 관계에서 대상화된 신체의식의 매개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름을 보여주었다. 

30대 남성의 경우, 성공욕구의 성형의도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대상화된 신체의식을 통한 간접효과만 유의하였다. 그러나 30대 여성의 경우, 

성공욕구가 성형의도에 유의한 직접효과만을 보였다. 과도한 성형의도를 경험

하는 개인은 성에 관계없이 사회와 문화에 의해 강요된 외모에 대한 기대감과 

성공욕구에 대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은 무분별한 성형의도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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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근래 외모 가꾸기에 대한 관심은 몸짱, 얼짱 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높아졌다. 여대생 2 ,041명을 대상으로 한 언론사 공동조사에서 이

들 중 25% 가 성형수술의 경험이 있었고,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 여대

생의 80% 가 ‘성형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조선일보, 2009). 최근 여자

프로골프투어에서 스타로 떠오른 한 여자선수는 월등한 기량에도 불구하

고 외모로 인해 국내에서 주목받지 못하였으며, 일부 기업은 지원의 조건

으로 성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중앙일보, 2014). 그러

나 과도한 성형은 전신마취 부작용으로 인한 뇌손상이나 사망사고 등 심각

한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한다(중앙일보, 2014).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2011년 기준, 한국은 여전히 인구대비 성형수술 횟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

다(ISA PS, 2013).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그 결과가 성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들

은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대상화 이론에 의해 설명되었다. 대상화란 대중

매체 등의 사회문화적 영향 때문에 자신에 대한 타인의 관점을 자신의 것

으로 내면화하여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F redrickson  &  

R obert, 1997 ). 타인의 관점에 의해 만들어진 이상적 기준이 여성으로 하

여금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하게 하여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자신을 

관찰하고, 그 결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좌절감을 낳게 한다(F red ick son  et 

a l, 1998).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 심리 상태와 관련을 

가진다(M cK in ley , 2006). 신체에 대한 내면화된 타인의 관점 즉 대상화된 

신체의식은 이런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불만스러운 신체부위를 개

선하려 한다.

대상화 수준은 개인의 계급, 인종, 성적 지향, 개인적 경험, 신체적 특성, 

미디어에의 노출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F redrickson  &  R obert, 1997). 

미디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전형적인 외모는 사회적 기준을 제시한다(홍

금희, 2003; 2008). 대중매체 상에서 묘사되는 여성은 외모에 따라 사회적

인 지위와 수혜의 범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매력적인 외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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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사람은 많은 이익을 누린다(Sp itzer, H enderson , &  Z iv ian , 1999). 사

회적으로 성공한 남성 또한 멋진 외모로 자신의 성공을 더욱 부각시키며 

등장한다. 대중매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외모가 사회적 성공의 주요한 

수단이 된다는 생각을 개인에게 심어준다. 즉 대중매체라는 사회적 응시를 

통하여 ‘성공하려면 외모가 아름답고, 멋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개인에

게 내면화시킨다. 실제로 대학생 568명을 대상으로 한 구직 포털사이트의 

조사 결과, 여학생의 59 .4% 와 남학생의 66 .1% 가 사회적 성공의 첫 관문인 

취업에서 외모차별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외모를 사회 

경쟁력의 요소라고 답하였다(동아일보, 2014).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서 성

공하기 위해서는 매력적 외모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H ak im , 2013).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 개인은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외

모의 기준을 내면화하고, 그 기준에 의해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며, 그 기준

에 적합한 외모를 가지려할 가능성이 있다. 

20대 청년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에 성형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성형의도도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관련 연구도 다수 이루

어지고 있다(전경란, 이명희, 2002). 이에 반해 30대를 대상으로 성형의도 

등을 보고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30대 이상의 경우에도 외모에 대한 

관심은 크다. 예를 들어 부산지역 백화점의 수입화장품 구매고객 중 30대

가 30 .3% 를 차지하여 36 .4% 인 20대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었다(노컷

뉴스, 2012). 한편 연령대별 외모관리행동 연구 결과, 20대는 자신의 개성

이나 유행의 추구를 위해, 30대는 사회적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외모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양숙, 이영주, 추태귀, 2010; 2011). 이를 통

해 30대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20대에 못지않지만 그 동기는 다를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30대는 사회적 활동이 자리를 잡고, 왕성한 직업 활동이 이

루어지는 시기로서 어느 시기보다도 자신의 사회적 가치와 성공에 높은 관

심을 가지게 된다. 외모가 직장생활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적 지위와 

직업성취를 표현하는 수단이란 인식은 30대의 성형의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모 가꾸기와 관련한 30대의 행동과 동기를 고려할 때, 성형의도

와 관련하여 이 연령 집단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여성의 자기대상화 경험에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더불어 성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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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감의 형성 과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 대상화는 한 사회 

내에서 여성으로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화 과정 중 하나이다

(F red rick son  &  R obert, 1997 ).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 형성은 남성 보다 더 

많이 신체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상화와 성역할 정체

감은 서로 관련성을 가진다(T o lm an &  Porche, 2000). 특히 여성들의 자기 

대상화는 신체에 대한 수치심과 섭식행위에 영향을 미치며(F red rick son  et 

a l, 1998) 남성과 비교하여 그 영향이 더 크다(S trean  &  H argreaves, 2005).

이런 이유로 주로 여성을 중심으로 자기 대상화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성 외모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남성들도 자기 대상화의 부정적 결과를 경험한다는 연구결과

들이 보고되고 있다(R oh linger, 2002). 여성의 지위향상은 남성의 신체를 

여성의 신체와 마찬가지로 ‘보는 대상’으로 바꿈으로써 지금까지 여성의 

신체를 평가하는 관찰자였던 남성이 이제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는’ 입장

에 서게 되었다. 대중매체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이상적 신체

이미지를 내면화하게 한다(홍금희, 2008). 이는 남성들에게서도 이로 인한 

우울, 섭식장애, 외모집착, 지나친 성형 등과 같은 부정적 경험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성이 치장이나 옷차림에 금전적 투자를 아끼지 않

고, 피부, 두발관리를 넘어 성형수술도 시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그루밍

(groom ing)"이란 용어의 유행은 이런 현상을 잘 보여준다(성영신 외, 

2009). 남성의 1인당 화장품 구매 비용에서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영국 시장조사기관의 결과는 외모에 대한 한국 남성의 관심이 상당함을 

보여준다(Eurom on ito r In ternational, 2014 ).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30대의 남성과 여성이 성공을 추구할수록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신체를 가지려는 

대상화 수준이 높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대상화 수준이 높을수록 성형의

도가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성공욕구, 대상화된 신체의식 그리

고 성형의도의 관계에서 양성 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

다. 전통적 가부장주의는 ‘가꾸는 존재’로서의 여성이라는 성 고정관념과 

여성을 외모로 평가하는 사회풍토를 형성해 왔다(임인숙, 2005). 여성의 외

모 가꾸기는 본능적이라기보다는 여성에게 아름다움을 강요하는 사회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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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볼 수 있다(O rberg  &  T orn stam , 1999). 가부장제는 여성이 외모를 

자본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심과 타인의 도움 등을 더 많이 받게 하며 

성공과 같은 가치 있는 자원에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Synnott, 1990). 

성공에 접근하고자 하는 여성은 자본으로서의 외모를 가지기 위하여 성형

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다(M cK in ley , 1998; O rberg &  T ornstam , 

1998).

남성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신체상을 가지고

자 하는 대상화 과정을 거치며 성공과 성형의도를 서로 관련시킬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은 성공하기 위해 외모를 자본화하려는 여성적인 접근에 불편

함을 느낀다. 남성은 여성(성)과의 차이로 남성성을 증명하려 하고, 따라서 

여성과 차별화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다(O ’N eil, 1981). 여성적 가치, 태도, 

행동에 대한 강한 부정적 감정을 뜻하는 ‘여성성에 대한 공포’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공과 자본으로서의 외모를 직접 관련시키는 여성적 방식의 수

용을 꺼리게 한다. 따라서 성공욕구와 성형의도간의 관계는 성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전술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활동이 왕성한 30대 남녀를 

대상으로 성공욕구와 성형의도 간 관계를 신체대상화가 매개하는지, 그리

고 이 변인들 간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외모는 

성공을 위한 자본이란 인식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몫이며, 따라서 

오닐(O ’N eil, J. M ., 1981)에 의하면 남성은 성공을 위해 직접 외모를 변화

시키는 의식적 노력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남성의 이런 거부감을 반영

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여성의 경우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공과 외

모를 직접 관련시킬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 

동의하지 않고, 타인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체적 의지에 의한 외모 

가꾸기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넓히고자 하는 여성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

고되고 있다(T yner &  O gle, 2007). 즉 사회적 메시지에 의한 대상화된 신

체의식을 형성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외모적인 부정적 이미지

를 최소화하려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반영은 그림 2의 대안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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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화된
신체의식

대상화된
신체의식

성공욕구 성형의도 성공욕구 성형의도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대안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30대 남녀의 성공욕구 및 대상화된 신체의식에 따른 성형의도를 설명하

는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지역의 30대 남녀, 281명에게 성별, 

연령, 취업여부 및 연구변인들이 포함된 질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임의표집 방식을 통해 직접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을 취

하였다. 배부된 281부의 질문지 중 265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응답이 다

수 누락된 18부 및 M ahalanob is D 2에서 4이상의 값(H air, B lack , Bab in , &  

A nderson , 2010 )을 나타낸 1부의 자료를 제외한 246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성공욕구

성공욕구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

로서 본 연구에서는 오닐(1981))이 개발한 성역할 갈등 척도(G ender R o le  

C on flic t Sca le: G R C S)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번

안한 한국형 성역할 갈등 검사(K -G R C S; 이수연 외, 2012)에서 성공,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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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하위요인의 8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성역할 갈등 척도의 여성

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 연구는 성공변인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이 척도가 남성 및 여성 모두에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

다(Z am arripa , W am pold , &  G rego ry , 2003).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

에서도 남성,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826의 신뢰도를 

얻었다. 또한 이 요인 문항들의 내용은 성역할 갈등을 직접 측정하기보다 

성공 욕구 자체를 측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O ’N eil, 2014).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성공 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G R C S 중 ‘성공, 권력, 경쟁’ 요인 척

도를 남녀대상 모두에게 사용하였다. 본 질문지는 ‘매우 그렇다’(6점)으로

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6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욕구가 높은 것으로 이해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는 

.745였다. 

2) 대상화된 신체의식

대상화된 신체의식 척도(O b jectified  B ody  C onsc iou sn ess Sca les: O B C S)

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관점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대상

화하게 되는 정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맥킨리와 하이드(M cK in ley , 

N . M ., &  H yde, J. S , 1996)에 의해 개발되었고, 김완석, 유연재, 박은아

(2007)가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한 한국판 대상화된 신체의식 척도

(K - O B C S: 2007)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그리

고 통제신념이란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하위요인은 8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통제신념은 내적합치도가 매우 낮

고, 신체감시성이나 신체수치심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O B C S

의 하위척도로서 타당한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연구자들은 통제신념 하위척도의 준거타당도 등이 충

분하지 않으며 외국의 논문에서도 통제신념 하위척도는 제외하고 사용하

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들어 신체감시성 및 신체수치심의 두 하위척도로

도 사회적 신체의식의 내면화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충분하다고 결론지

었다(김완석, 유연재, 박은아,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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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인 통제신념을 제외하고, 신체감시성 8문항과 신체수치심 8문항, 총 

1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항상 그렇다’(6점)으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

점)까지 6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화된 신체의식의 정

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한다. 이 질문지의 신뢰도( )는 .817이고,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신체감시성이 .793 , 신체수치심이 .728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는 .804였다. 

  

3) 성형의도

성형의도는 성형수술을 하고자 하는 의도의 정도를 측정하는 구성개념

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형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해리슨(H arrison , K . S ., 

2003)이 개발하고, 최윤정(2005)이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여러분은 날씬해지거나 아름다워지기 위해 어느 

정도로 성형수술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성형수술 종류에 대한 동

의 정도를 측정하는 5개 문항이 더해져서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술을 하고자 하는 의향 정도에 따라 ‘이미 했다’(5점)으로부터 ‘전혀 생

각해 본 적이 없다’(1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보고하며, 점수가 높

을수록 성형의도가 많은 것으로 이해된다. 번안자가 보고한 이 질문지의 

신뢰도( )는 .7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13이었다.

4) 인구통계적 특성

본 연구는 30대 남녀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공욕구에 따른 성형의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외모관리와 관련된 의견에서 30대 초반과 후반 간의 

차이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간의 차이보다 큰 경우도 있음이 보고되는 

등(김혜균, 2013), 30대 내에서도 연령에 따라 외모관리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외모 가꾸기와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여

건의 영향력을 간과하기 어렵다(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2012). 이를 고려

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형의도 등을 설명하는 통제 변인으로 연령과 취업여

부를 설문조사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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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18 .0을 사용하였다. 변수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구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성공

욕구와 성형의도의 관계에서 대상화된 신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

다. 배런과 케니(Baron , R . M ., &  K enny , D . A ., 1986) 및 서영석(2010)이 

소개한 매개효과검증 절차를 적용하였다. 

한편 연구에 참여한 남성 모두는 취업 상태여서, 취업 여부 변인은 남성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서 상수가 되어 분석에 포함되기 어려웠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취업 여부 변인을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는 총 265명이었으며 이중 불성실 응답 및 

M ahalanob is D 2에서 4이상의 값(H air, B lack , Bab in , &  A nderson , 2010)을 

나타낸 이상응답을 제외한 246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표 1> 연구대상자 분포, 평균연령 및 인구통계

N % 평균연령 표준편차

전체 246 100 35.08 2.99

남성 100 40.5 35.50 3.21

여성 146 59.5 34.79 2.79

성별에 따른 성공욕구, 대상화된 신체의식, 성형의도 간에 차이는 표 2

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성공욕구는 남성이 유의하게 높았고, 성형의도

는 여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화된 신체의식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유

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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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성별에 따른 변인 간 차이 비교

변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검정

t p

성공욕구
남성 100 24.510 4.640

2.657 .008
여성 147 22.945 4.466

대상화된 

신체의식

남성 100 50.840 8.340
-1.355 .177

여성 147 52.329 8.552

성형의도
남성 100 7.260 3.034

-4.682 .000
여성 147 9.336 3.653

  < .001 ,   <.01 ,   < .05

2. 변수간의 상관

연구대상 전체에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과 성별에 따른 변인들 간의 상

관을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 집단의 경우와 여성의 경우, 연구모

형에 포함된 주요 변인들 간 상관이 모두 유의하였다. 남성의 경우, 성공욕

구와 대상화된 신체의식 그리고 대상화된 신체의식과 성형의도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반면 성공욕구와 성형의도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

다. 이 결과는 여성이 성공욕구와 성형의도 간에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것

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성형의도, 대상화된 신체의식, 성공욕구 변인과 연

령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표 3> 변인 간 상관계수

전체　

성형의도 대상화된 신체의식 성공욕구

대상화된 신체의식 .334**

성공욕구 .174** .323**

연령 -.096 -.119 .004

남성

대상화된 신체의식 .413**

성공욕구 .098 .349**

연령 .087 -.062 .095

여성

대상화된 신체의식 .277**

성공욕구 .317** .340**

연령 -.167* -.148 -.106

  < .001 ,   <.01 ,  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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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개효과 검증

성공욕구와 성형의도의 관계에서 대상화된 신체의식의 매개효과를 배런

과 케니(1986) 및 서영석(2010)이 제안한 절차에 따라 전체, 성별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단계마다 먼저 각 단계에서의 준거변인에 대한 

연령과 소득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한 후 예측변인의 경로계수를 탐색

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집단에서 성공욕구는 대상화된 신체

의식(1단계: = .323 , p< .001)과 성형의도(2단계: = .174 , p< .01)에 각각 유

의한 경로를 보였다. 성형의도를 종속변인으로 성공욕구와 대상화된 신체

의식을 동시에 투입한 회귀식(3단계)에서 성공욕구는 2단계와는 달리 성형

의도에 유의한 경로를 보이지 못하고(= .076 , p> .05 ), 매개변인인 대상화

된 신체의식은 성형의도에 유의한 경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303 , p< .001). 전체집단의 경우, 대상화된 신체의식이 성공욕구와 성형의

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sobel 

test를 통하여 확인하였다(3 .541 , p< .001).

남성의 경우, 성공욕구는 대상화된 신체의식에 유의한 (= .358 , p< .001) 

경로를 나타내지만, 성형의도에는 유의한 경로를 보이지 못하였다. 성형의

도를 종속변인으로 성공욕구와 대상화된 신체의식을 동시에 투입한 회귀

식에서 성공욕구는 2단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성형의도에 유의한 경로를 

나타내지 못했고, 매개변인인 대상화된 신체의식은 성형의도에 유의한 경

로를 나타냈다(= .444 , p< .001). 남성의 경우, 성공욕구와 성형의도 간 관

계는 대상화된 신체의식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접효과

의 유의성을 sobel test를 통하여 확인하였다(2 .885 , p<0 .01 ). 

반면 여성 집단에서 성공욕구와 성형의도 간 관계에 대한 대상화된 신체

의식의 매개효과는 남성과는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 성공욕구는 대

상화된 신체의식(= .328 , p< .001 )과 성형의도(= .303 , p< .001 )에 각각 유

의한 경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의도를 종속변인으로 성공욕

구와 대상화된 신체의식을 동시에 투입한 회귀식에서 성공욕구는 2단계보

다는 감소하였으나 성형의도에 이르는 경로는 여전히 유의하였다(= .245 , 

p< .01 ). 또한 매개변인인 대상화된 신체의식은 성형의도에 유의한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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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 .177 , p< .05 ). 그러나 여성 집단에서 sobel test 결과는 성공욕

구가 대상화된 신체의식을 경유하여 성형의도에 이르는 간접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1 .908 , p>0 .05 ). 이 집단에서는 성공욕

구와 성형의도 간의 직접경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  성공욕구와 성형의도 간 관계에서 대상화된 신체의식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   

전

체

1
연령

대상화된 신체의식
-.120*

.119 16.370***

성공욕구 .323***

2
연령

성형의도
-.097

.039 4.993**

성공욕구 .174**

3

연령

성형의도

-.060

.109 11.023
***성공욕구 .076

대상화된 신체의식 .303***

남

성

1
연령

대상화된 신체의식
-.096*

.131 7.286***

성공욕구 .358***

2
연령

성형의도
.078

.016 .775
**

성공욕구 .091

3

연령

성형의도

.121

.109 11.023
***성공욕구 -.068

대상화된 신체의식 .444***

여

성

1
연령

대상화된 신체의식
-.113

.128 10.531***

성공욕구 .328***

2
연령

성형의도
-.135

.128 8.086***

성공욕구 .303***

3

연령

성형의도

-.115

.109 11.023
***성공욕구 .245**

대상화된 신체의식 .177*

  < .001 ,   <.01 ,   < .05

매개모형이 남성집단과 여성집단 간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해 대상화된 신체의식 및 성형의도에 이르는 각 경로에서의 예측 



30대 남녀의 성공욕구와 성형의도의 관계에서 대상화된 신체의식의 매개효과 차이  125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       )

1

연령
대상화된 

신체의식

-.105

.135 12.640***성공욕구 .346***

성별 .132*

2

연령

대상화된 

신체의식

-.105

.135 9.442*** .000 .950
성공욕구 .350***

성별 .132*

성공욕구*성별 -.006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       )

1

연령

성형의도

-.032

.196 14.675***
대상화된 신체의식 .262***

성공욕구 .137*

성별 -.284***

2

연령

성형의도

-.020

.210 12.753 .014 4.269*

대상화된 신체의식 .262***

성공욕구 -.004

성별 -.27***

성공욕구*성별 .184*

변인들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5, 표 6, 표 7과 

같다. 대상화된 신체의식에 대한 성공욕구와 성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성형의도에 대하여 대상화된 신체의식과 성별과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형의도에 대한 성공욕구와 성

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였다. 이는 성공욕구에서 성형의도로의 직접 경로

에서 남녀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준다.

<표 5> 대상화된 신체의식에 대한 성공욕구와 성별과의 상호작용 효과

  <.001 ,   <.01 ,   <.05

<표 6> 성형의도에 대한 성공욕구와 성별과의 상호작용 효과 

  < .001 ,   <.01 ,  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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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       )

1

연령

성형의도

-.032

196 14.675***
성공욕구 .137*

대상화된 신체의식 .262***

성별 .284***

2

연령

성형의도

-.034

197

11.788*** .001 .533

성공욕구 .136*

대상화된 신체의식 .307**

성별 .282***

대상화된  

신체의식*성별
-.058

<표 7> 성형의도에 대한 대상화된 신체의식과 성별과의 상호작용 효과 

  <.001 ,   <.01 ,   <.05

Ⅳ. 결론 및 논의

우리 사회에서 외모는 사회적 성공과 관련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남녀 모두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은 성형을 

통해서 타인의 관점에 의해 만들어진 이상적 외모를 얻고자 하려는 사람들

의 의도와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시기

인 30대 남녀를 대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와 성형의도의 관계에서 

대상화된 신체의식의 매개효과와 이 매개모형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 남녀 전체집단의 경우 성공욕구는 대상화된 신체의

식과 성형의도에 각각 유의한 경로를 보였다. 그러나 대상화된 신체의식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회귀식에서 성공욕구는 성형의도에 유의한 경로를 

나타내지 않았고, 매개변인인 대상화된 신체의식이 성형의도에 유의한 경

로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 개인은 타인의 관점으로 자신

의 외모를 평가하며, 사회적 기준에 적합한 이상적인 외모를 가지려고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상적 외모에 대한 과도한 추구가 성형으로 이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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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시사한다. 

남녀집단을 분리하여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성공욕구와 

성형의도의 직접경로는 유의한 경로로 나타나지 않았고, 성공욕구와 성형

의도 간 관계를 대상화된 신체의식이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즉 30대 남성

의 경우, 성공욕구가 성형의도에 이르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으며, 성

공욕구가 높을수록 대상화된 신체의식의 정도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더 

높은 성형의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경우, 성공욕구에서 성형의도 간의 직접경로 만

이 유의하였다. 성공욕구가 대상화된 신체의식에 이르는 경로, 대상화된 

신체의식이 성형의도에 이르는 각각의 경로는 유의하였으나 성공욕구에서 

대상화된 신체의식을 거쳐 성형의도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30대 성인 남녀의 성공욕구, 대상화된 신체의식과 성형의도 

간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성공욕구에서 성형의도에 이르는 경로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성적대상화 이론은 여성의 대상화 

경험 및 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 대해서도 또한 대상화 이론을 바탕으로 성공욕구 및 대상화

된 신체의식과 성형의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려 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의 대상화된 신체의식이 성공욕구와 성형의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현대사회에서는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여성과 마찬가

지로 남성에게도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외모가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H ak im , 2013).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여성의 성적대상화가 주를 이루었

던 과거에 비해 현재는 남성의 성적대상화 또한 가속화되고, 이는 남성의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성의 외모에 대한 관

심과 행동이 남성다운 이미지를 구축하거나 취업 등의 장면에서 사회적 인

정을 받기 위해서라는 논의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남성들이 성공을 위하여 

외모관리에 높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으나 방식에 있어서는 여성과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의 외모관리는 여성화가 아니라 남성 특유의 근육 만들기 

등의 남성성을 드러내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남성들이 

성공을 위해 외모를 자본화하는 것은 전통적 관념으로부터의 일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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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의식 안에서 전면적으로 수용되기는 쉽지 

않다(임인숙, 2005). 따라서 남성의 경우, 성공욕구와 성형의도 간 직접경

로는 유의하지 않지만 높은 성공욕구가 대상화된 신체의식을 매개로 할 경

우, 성형의도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달리 대상화된 신체의식을 거치지 않고 성

공욕구가 성형의도에 직접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여성의 성공욕구와 

성형의도 간의 이러한 직접경로는 다양한 측면에서 그 원인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대학 진학 및 사회적 진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남성의 부과 권력 그리고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가 서로 교환가

치를 지닌다고 인식되었던 과거에 비해, 여성은 학력, 직업, 그 밖의 사회

적 능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성의 신체를 바라

보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여성의 외모 가꾸기 행동이 여

성의 주체적 의지에 기반한 것이라는 페미니즘적 관점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이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완성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기 

위해 외모 가꾸기를 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T yner &  O gle , 2007). 즉 

현대 사회의 여성은 제 3자의 시각으로 자신을 대상화하지 않더라도 주체

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가꾸어 자신의 개성, 성격 또는 지적인 수준을 표현

할 수 있다. 성형 또한 이처럼 자신의 외모와 내면적인 모습과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 추구될 수 있다(유창조, 정혜은, 2002). 여성의 라이프 스타

일 유형에 따른 성형요구도에 대한 연구결과도 진보적 사고를 가진 20대 

여성이나 개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여성이 성형수술을 더 많이 원하고 있다

고 보고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여성 참여자들의 경우 평균연령은 34 .79

세이며 취업률은 70%  이상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들 중 상당수가 어느 정

도의 사회적 경력을 쌓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의 성공욕구에는 이

미 이룬 성취의 사회적 표현에 대한 욕구가 반영되기도 한다. 이런 여성의 

경우, 성공하기 위해 사회적 기준에 따른 성형을 고려하기 보다는 자신이 

이미 이룬 성취가 반영된 자아를 표현하기 위해 성형의 의도를 나타낼 수

도 있다. 30대보다 나이가 많은 40대 여성과 적극적인 리더형의 여성들이 

자신이 이룬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

모를 가꾸려한다는 연구결과(복미정, 2008)는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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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는 또한 사회적 성공의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대상화된 신

체의식이 높을 가능성을 확인해 주었다. 즉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 개인

은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기준으로 자신의 외

모를 평가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외모를 가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

은 곧 성형의도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남녀 양성의 외모에 대한 생각과 

행동,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전통적 관념과 관련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를 통해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에게도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외모

가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성형

의도를 설명하는 변인에 대상화된 신체의식 뿐 아니라 성공욕구를 포함시

킴으로써 신체대상화 및 그 결과에 대한 성공욕구의 역할을 조명하였다. 

외모를 가꾸고 이를 통해 만족을 얻는 것은 개인의 자존감과 행복에 바람

직한 영향을 준다. 그러나 무분별한 외모집착에 의한 과도한 성형은 오히

려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며, 이런 현상에는 사회적 성공에 대한 욕구

와 대상화된 신체의식이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음을 본 연구의 결

과는 보여준다. 따라서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과도한 성형의 문제

를 겪는 개인들은 이런 문제의 기저에 개인의 실존이 다양하게 추구할 수 

있는 행복과 만족보다는 현재의 사회와 문화가 은연중 내면화시킨, 정형화

된 기대와 욕구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형화된 욕구의 다수

는 그 자체로 건강하지 않으며 이에 다가가는 과정과 결과 또한 해로울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가꾸는 행동이 궁극적으로 타인의 눈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의 대상은 30대 성인 남녀로 국내 수도권 지역에서 임의표집 되었다. 따

라서 지역과 연령을 넘어서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또한 표

집이 보다 편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상에 대한 신중한 표집 방법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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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통제 변인을 활용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성형의도 등 외모 가꾸기에 연령 및 사회경제적 여건이 관련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연구 참가자의 나이 및 취업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성형의도 등 

준거변인에 대한 통제변인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취업 여부 변인

이 표집된 남성참가자 집단에서 상수로 나타나 통계분석에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등 다양한 통제 변인의 활용에 한계점을 보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성

형의도와 관련된 다양한 통제 변인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의 설명력을 제고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기준이 내면화의 과정을 통해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

에서 내면화된 사회적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넷째,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대상화의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대

상화가 부정적 정서나 섭식장애, 과도한 성형과 같은 변인들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밝혀왔다. 본 연구는 대상화 과정을 촉진하는 변인으로서의 

성공욕구가 대상화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대상화

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추

후 대상화 과정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가 수

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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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fference in mediation effect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n the relationship of success desire 
and plastic surgery between women and men in 30s.

2) 3)Ji-Hyeon, Kim*․Eun-Ah, Park**

Improving one's beauty has desirable effect on one's self-esteem and 
happiness. However, excessive plastic surgery due to immoderate obsession 
with appearance could harm psychological and physical healths. We examined 
how this phenomenon would be related to success desire an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OBC). We conducted a survey of 261 men and women in their 
30s in capital area regarding success desire, OBC and plastic surgery intention. 
We conduct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investigate mediation effect of 
OBC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ccess desire and plastic surgery intention. 
This study showed the difference in mediation effect of OBC on relationship 
between success desire and plastic surgery intention by sex. In the case of 
men in their 30s, success desire had indirect effect on plastic surgery intention 
through OBC. However, among women, success desire had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 The study showed the relationship among the success desire, 
OBC and plastic surgery intention in not only women but men. Individuals 
experiencing immoderate plastic surgery intention should be aware of appearance 
expectation and success desire forced by the society and culture. This awareness 
help them overcome the problems by immoderate plastic surgery intention. 

Keywords : success desir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plastic 
surgery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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